	Issue/
Date
	254호 
September 2026 

	Reporter
	62기 문화부 기자 김예린

	Section
	People

	Title
	예사랑

	Purpose
	전교생에게 익숙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채플 공연팀 예사랑의 무대 뒤 이야기를 소개한다. 

	Outline
	(서론)
명지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전공과 캠퍼스를 불문하고 한 번쯤 그들의 무대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매 학기 필수 이수 과목인 채플 시간, 강단 위에서 연주하고 노래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줄임말인 예사랑은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의 공식 기독교 공연 채플팀으로, 학우들에게 가장 익숙하면서도 정작 가장 잘 알려지지 않은 무대를 꾸려가고 있다.
인터뷰 일정: 기획 회의 후 공식 인스타 컨택 – 영문 전에 인터뷰 목표 (서면/이메일 또는 인스타dm)
인터뷰 질문 구상: 
활동 소개
1. 예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팀인가? 한 학기 동안 어떤 과정으로 채플 공연을 준비하는가?
2. 팀 구성은 어떻게 되는가? 지원 자격이나 선발 과정이 있는가?
무대와 경험
3. 전교생이 보는 채플 무대에 선다는 것은 어떤 느낌인가? 처음 무대에 섰을 때와 지금이 다른가?
4. 채플 공연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과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은 언제인가?
5. 관객인 학우들의 반응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동기와 가치관
6. 예사랑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단순한 공연 활동 이상의 의미가 있다면?
7. 기독교 공연 채플팀이라는 특성상, 신앙과 예술을 함께 표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8. 채플 시간에 자신들의 공연을 보는 학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결론 – 취재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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